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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연구는 국립국어원 일상 대화 음성 코퍼스(2020)에서 나

타나는 발화를 분석하여, 발화 속도 및 말차례 교체 빈도가 운

율 단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화의 운율 단위 형성의 원리는 그동안 운율 음운론

(Kang, 1992; Nespor & Vogel, 1986; Selkirk, 1980)과 억양 음운론

(Jun, 1993; Pierrehumbert, 1980; Pierrehumbert & Hirschberg, 

1990)의 관점에서 연구가 되어 왔다. 운율 음운론에서는 음운부

의 구조가 통사 구조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고, 억양 음운

론에서는 억양을 형성하는 구 악센트(phrasal accent)와 경계 음

조(boundary tone) 등이 운율 단위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밝히려고 하였다(Ahn, 2008). 이러한 운율 단위들이 어떠한 변

수들과 상호작용하는지, 어떠한 변수에게 영향을 끼치고 받는

지 등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중에서 발

화 속도가 운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발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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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말장애 및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발화의 유창성과 명료도 

측정의 지표(Hernandez et al., 2020; Yeo et al., 2021)가 되기도 하

고, 발화의 특성과 관련하여 음성학적 변이의 요인으로 음소 단

위(Ko et al., 2004; Lee & Ko, 2004; Lee et al., 2003; Oh, 2009) 및 

억양 단위(Kim, 2009; Kim et al., 1995)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발화 속도라는 변수 자체도 하나의 언어적 현상이므로 성

별, 세대, 지역 등 사회언어학적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endall, 2013; Lee et al., 2017). 이 중에

서 세대와 관련하여 대체로 젊을수록 빨리 말하는 경향이 있으

며(Quené, 2008; Smith et al., 1987; Verhoeven et al., 2004; Yuan et 
al., 2006), 피험자의 나이를 예측하는 데 발화 속도가 중요한 지

각적 단서로 이용되기도 한다(Harnsberger et al., 2008; Seo & 
Shin 2019). 그러나 이러한 견해와는 반대로 Jacewicz et al.(2009)
에서는 비격식 화법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성별의 영향이 있긴 했지만 약하다는 견해가 있으며 남성이 읽

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여성보다 빨랐다고 하였다. 
운율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발화 길이가 발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는데, Kim(2017)에서는 한국어 자연 발화 코

퍼스(Yun et al., 2015)에서 10명의 화자를 분석하여 화자의 발화 

길이가 길어질수록 발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한 Kim et al.(1995)에서는 낭독체에서 발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음운구나 억양구 사이의 휴지 빈도가 감소하고, 이러한 특성이 

지수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즉, 발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휴지 발생 빈도는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낭독체에서 발화 속도에 따른 억양구

와 음운구의 생성 빈도의 차이를 연구한 Kim(2009)에서는 발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억양구와 음운구의 개수가 줄어드는 관계

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였지만, 절대적인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발화 속도에 따른 운율 단위의 빈도 변화를 

연구한 Kim et al.(1995)과 Kim(2009) 모두 낭독체를 연구 대상

으로 하였고, 이 연구들의 결과는 발화 속도가 증가하면 음운구

나 억양구의 생성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

지만, 과연 이러한 경향성이 자연적인 발화나 일상적인 대화에

서도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또한 Kim(2017)
에서 연구한 ‘한국어 자연 발화 코퍼스’는 인터뷰 방식으로 발

화를 수집한 말뭉치이기에 음성 자료가 피험자의 대답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일상적인 대화에서의 발화 특성을 관찰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실험 연구나 낭독체를 대상으

로 발화 속도와 억양구와 음운구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았

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의 말뭉

치가 많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다룰 수 없었던 좀 더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대화 발화를 분석할 기회가 많아졌다. 또
한 말뭉치를 통한 음성 자료의 분석은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

여 발화가 수집되기에, 실험 연구에서 설정한 특수한 환경의 한

계를 넘어서 발화의 보편적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렇기에 자연 발화 말뭉치를 분석한 연구 데이터도 균형 있게 

축적할 필요가 있다. 
Jun(2003, 2006)에서는 발화의 단위를 억양 단위와 담화 단위

로 구분하고 담화의 단위로 말차례 교체(turn-taking) 단위, 인접 

쌍(adjacency pairs), 화제 단위 등을 제시했다. Kim et al.(2011)에
서는 기존의 발화 구분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화 요

소를 말차례, 종결 억양, 휴지, 종결어미, 통사적, 의미적 완결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말차례와 종결 억양은 해당 발화

를 다른 발화와 구별하는 발화 구분 요소로 분류하였다. 본고에

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자료가 대화체의 성격을 띠는데, 그동

안 자연스러운 대화체에서의 억양구와 음운구 등의 운율 단위

의 변화 현상을 다룬 연구가 많지 않았고, 대화체의 특성에 따

라 기존의 발화와 구별된 말차례라는 발화 교체 특성을 통해서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낭독

체에 한정되어온 운율 단위 변화 특성을 대화체로 확장하여 살

펴보고, 발화 속도뿐만 아니라 말차례 교체 빈도에 따른 변화 

양상도 살펴볼 것이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그동안 다루어 온 발화 속도, 발화 길이, 

억양구 생성 빈도 등의 운율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대

화체에서도 발화 속도 및 말차례 교체 빈도에 따라서 억양구 수

와 어절 수 생성 빈도 및 발화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

구 문제로 삼고 연구를 진행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일상 대화 음성 코퍼스

(2020, 버전 1.2)1를 분석하였다. 이 말뭉치는 국립국어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국어 연구 활용을 위해 ‘모두의 말뭉치2’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12월에 공개된 말뭉치이다. 회원가입

과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이 말뭉치는 15
개 주제,3 13개의 제시 자료4를 보고 두 명의 화자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 일상 대화이다. 총 2,739명의 화자가 참여했으며 

대화당 대략 15분 분량(총 500시간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한 전사 단위는 긴 휴지, 경계 억양, 경계 말 장음화를 특징으로 

하는 억양구 단위로 전사되어 있다. 말뭉치는 JSON 파일과 

PCM 음성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JSON 파일에는 전사 자료가 

1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 자료 > 연구조사 자료 > ‘2020년 일상 대화 말뭉치 구축’ 사업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2 모두의 말뭉치 주소: https://corpus.korean.go.kr
3 15개의 주제는 ‘스포츠/레저’, ‘여행지(국내/해외)’, ‘계절/날씨’, ‘회사/학교’, ‘먹거리’, ‘방송/연예’, ‘영화’, ‘건강/다이어트’, ‘선물’, ‘꿈(목표)’, ‘연
애/결혼’, ‘반려동물’, ‘아르바이트’, ‘성격’, ‘가족’ 등으로 제시되었다. 

4 13개의 제시 자료는 국립국어원 신문 말뭉치(버전 1.0)에서 선정한 신문 기사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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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되어 있고 PCM 파일은 전사된 억양구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JSON 파일의 자료만을 분

석 대상으로 삼았다.

2.2.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 3.1.절은 독립변수로 발화 속도, 종속변수로 억

양구와 어절, 그리고 발화 길이를 설정하였고, 3.2.절에서는 독

립변수로 말차례 교체 빈도와 종속변수로 발화 속도를 설정하

였다. 먼저 발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선 ‘발화’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Kim et al.(2011)에서는 ‘말차례’를 발화 구분 요소로 

분류하고 ‘발화를 시작한 화자가 다음 화자에게 발언권을 물려

주는 한 번의 말차례’5라고 정의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말

차례를 하나의 발화로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화체에서는 

하나의 전사 단위를 하나의 발화로 보는 것보다 화자가 교체되

기 전까지를 발화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발화 속도가 측정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억양구 수 운율 단위 평균 표준편차

870,655
음절 수 9.00 6.08
어절 수 3.49 2.35

발화 길이 2.07 .96

표 1. 말뭉치에서 전사된 억양구의 운율 단위별 통계
Table 1. Statistics by the prosodic unit of intonation phrases transcribed 

from corpus

표 1은 구축된 말뭉치의 전사 단위에 대한 음절 수, 어절 수, 
발화 길이에 대한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말뭉치 전사 단위들이 억양 곡선을 

기반으로 한 억양구 단위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 말뭉치 구축 

단계에서 분석한 구축 단위가 억양구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

행한다. 
본고에서는 억양구의 하위 단위로 어절을 측정하였는데, 어

절은 엄밀히 말하면 운율 단위가 아니다. 하지만 Oh(2015)의 연

구에 따르면 어절도 음절과 마찬가지로 리듬을 생성하는 단위

로, 상위 단위와 일정한 비례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료에서 음조(tone) 패턴으로 정의되는 음운구를 측정할 수 없

었고 부득이하게 운율 단위로 어절을 측정하였다. 
발화 길이는 말차례가 교체되고 난 직후의 시작 시간부터 말

차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운율 단위는 말뭉치 구축 

단위에 따라 억양구와 어절 그리고 발화 길이이다. 
이 연구는 자연 발화에서 운율 단위의 변화 요소를 밝히기 위

한 시험적 연구이기 때문에 언어 내적 요소에 집중하기로 하였

다. 화자의 성별은 여성의 발화 자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여성

으로 고정하여 추출하였고,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보기 위해서 

세대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2.3. 분석 방법

2.3.1.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화자 정보와 발화 속도 그리고 억양구 수, 어
절 수, 발화 길이 등을 측정하기 위해 파이썬 스크립트(python 
script)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발화 속도의 음절 수는 표 2의 

발음 전사 부분의 음절 수를 측정하였으며, 정규 표현식(regular 
expression)을 통해 한글만 추출하였다. 따라서 발화 속도 산출

은 말차례 전체 음절 수를 동일 화자(speaker id)의 말차례 시작 

시간부터 말차례 종료 시간까지의 합으로 나눈 초당 음절 수[음
절 수/시간(초), syll/sec]로 계산되었다. 다만, 연구에 사용된 말

뭉치의 특성상 억양구 사이 휴지는 소실되어 억양구와 억양구 

사이의 휴지를 제외한 발화 시간(speaking time)으로 발화 속도

가 계산되었다. 

"id": "SDRW2000000515.1.1.363",
"form": "그러니까 7월이나",  
"original_form": "((그니까)) 칠월이나",       (발음전사)
"speaker_id": "SD2000651",                           (화자 고유번호)
"start": 724.49505,                                           (억양구 시작시간)
"end": 726.49406,                                            (억양구 종료시간)
"note": ""

"id": "SDRW2000000515.1.1.364",
 "form": "뭐",
"original_form": "뭐",
"speaker_id": "SD2000651",
  "start": 726.50402,
  "end": 727.62804,
  "note": ""

표 2. 말뭉치의 전사 형식
Table 2. Transcription form of corpus

이해를 돕기 위한 말차례의 예시는 다음 표 3과 같다. 첫 번째 

대화에서의 B 화자처럼 한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를 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말차례를 기다려 주

는 경우도 있고, 친밀도에 따라서 두 번째 대화에서처럼 서로 

활발히 주고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화자의 말차례가 교체되는 시점에는 전사 단위에 시간

적 차이가 있지만 화자의 발화가 시작하고, 화자 내에서는 모든 

전사 단위 사이가 기계적으로 .01초 간격이므로 화자 내에서 전

사 단위 사이, 즉 억양구 단위 사이의 모든 휴지는 제거되었다

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고에서 측정된 발화 길이와 발화 속도에 

사용된 시간은 휴지가 제거된 발화 길이이다.

5 Kim et al.(2011)에서는 말차례를 자발적 중단과 비자발적 중단으로 나누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화자 교체 여부로만 말차례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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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차례 
발화시간

(sec)
음성 전사 내용

A: .0–13.0
B: 13.8–83.2

A: 네 오늘/여기 오는 길에 보니까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더라고요/그래서 이제 진짜 
여름인 것 같은데/사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B:아~ 저는/사계절을/음 딱 좋아하는 건 
없구요/어 물어보면은/이~ 봄과 여름 
사이와/가을과 겨울사일 좋아해요/(중략)/그~ 
날씨 중에서 어떤/날씨를 참 좋아하세요?         
                                (id: SDRW2000000010)

A: 3.4–6.1
B: 6.2–18.7
A: 22.9–83.3

A: 가고 싶은 여행지 있어?/
B:나는/아무 아무래도 대구 온 지 얼마 안 

돼서/청도 쪽/으로 가 보고 싶은데/혹시 청도 
좀 가 본 적 있나?

A:응. 나 얼마 전에 가 봤었는데/(중략)/남았던 
곳 있어?/                                                        

     (id: SDRW2000000073)
‘/’는 억양구 구분 기호.

표 3. 말차례 예시
Table 3. An example of turn-taking

2.3.2. 통계 분석 방법

 통계 분석은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R(version 4.1.2; R Core 
Team, 2021)을 사용하였다. 변수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고, 상관 계수로 

Spearman 상관 계수를 사용하였으며, 검정 방법으로는 양쪽 꼬

리 검정(two-tailed)을 채택하였다. 유의 수준은 .05이다. 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말뭉치에서 중복으로 여러 대화에 참여한 화

자가 있을 경우 임의로 하나의 자료만 선택하였다. 또한 인과관

계를 확인하기 위해 발화 속도와 말차례 교체 빈도를 독립변수

로, 억양구와 어절 빈도수, 발화 길이는 종속변수로 취하는 강

건한 회귀분석(robust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

로 회귀분석에서 회귀 계수 추정에 사용하는 최소제곱법

(ordinary least squares)의 경우엔 단 하나의 잔차의 이상치에도 

회귀계수가 심하게 왜곡되는 단점이 있다(Li, 1985). 그리고 본

고에서 사용한 연구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않았고, 이
상치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상치들의 영향을 적게 받는 강건

한 회귀분석을 사용한 것이다. 말차례 빈도에 따른 평균 발화 

속도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비모수검정 방법인 Kruskal- 
Wallis 검정을 시행했으며 사후분석은 Bonferroni test를 시행하

였다.

3. 연구 결과 

3.1. 발화 속도에 따른 변화

Variables Mean Median SD Min Max
발화 속도
(syll/sec) 4.10 4.14 .81 1.88 6.27

억양구(N) 27.85 21 26.10 1 309
어절(N) 98.69 73 97.31 1 1,386

발화 길이
(sec) 59.72 47.47 53.06 .26 678.94

표 4. 말차례당 발화 속도와 운율 단위 빈도 그리고 발화 길이에 대한 

기술통계량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n speech rate, prosodic units frequency, 

and speaking duration per turn-taking

표 4에서 말하는 발화 속도는 말차례 시작 시간부터 말차례 

종료 시간까지 초당 발화된 음절 개수로, 각각의 말차례 단위의 

발화 속도를 측정한 것이다. 말차례당 발화 속도를 측정하고 이

상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Z-점수 ±2.5 이내의 값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총 13,125개의 말차례를 대상으로 발화 속도와 

억양구, 어절 빈도, 발화 길이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다. 
총 2,033명의 화자들의 말차례당 평균 발화 속도는 4.1로 초당 4
음절 정도를 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차례당 평균 

27.85개의 억양구와 98.69개의 어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발화 속도에 따른 억양구와 어절 수, 발화 길이에 대한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여 요약한 결과는 다

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발화 속도, 억양구, 어절 빈도 및 발화 길이에 대한 산점도 및 

히스토그램
Figure 1. Scatter plot and histogram of speech rate, intonation phrase, word 

phrase frequency, and speaking duration

측정한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아 비모수적 검정방

법을 사용했으며 상관 계수로 Spearman 상관 계수6를 적용하였

6 상관 계수의 절댓값이 클수록 선형 관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범위에 따라 “±.0–.2: 상관이 거의 없음, ±.2–.4: 상관이 낮음,  ±.4–.6: 상관이 있음, 
±.6–.8: 상관이 높음, ±.8–1.0:상관이 매우 높음”으로 해석한다(Sung & S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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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화 속도와 억양구 수, 어절 수 발화 길이 간의 상관 계수를 

살펴보면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수

준 .05에서 유의하였다. 발화 속도와 억양구 수, 어절 수, 발화 

길이 간의 상관 계수는 .24, .37, .20으로, 모두 상관성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t-value R2 (adj. R2)

발화속도
(syll/sec)

억양구 수(N)***   5.02 .21 23.49 .05 (.05)

어절 수(N)*** 26.81 .77 34.62 .11 (.11)

발화 길이(sec)***   8.91 .46 19.03 .03 (.03)
***p<0.001.

표 5. 발화 속도에 따른 운율 단위 변화의 강건한 회귀분석 모형 요약
Table 5. Summary of robust regression analysis model of prosodic unit 

changes according to speech rate

발화 속도(syll/sec)가 억양구 수, 어절 수와 발화 길이의 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강건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

과 표 5와 같았다. 추정된 회귀식에 의해서 독립변수인 발화 속

도(초당 음절 수, syll/sec)가 1 증가할 때마다 억양구 수는 5.02
개, 어절 수는 26.81개, 발화 길이는 8.91초 늘어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정된 회귀식에 의해서 각각 5%, 11%, 
3%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설명력이 약한 모형이었다.

3.2. 말차례 교체 빈도에 따른 변화

말차례
교체 빈도

(회)

해당 빈도로
 발화한 화자 수

(명)

평균 
발화 속도
(syll/sec)

중위수
(syll/sec)

1 60 4.56 4.55
2 180 4.37 4.38
3 324 4.33 4.39
4 285 4.27 4.32
5 283 4.14 4.19
6 235 4.08 4.16
7 171 4.16 4.19
8 112 4.05 4.10
9 79 4.02 4.17
10 80 4.11 4.15
11 46 4.10 4.15
12 33 4.04 4.07
13 25 4.15 4.16
14 18 4.25 4.29
15 25 4.15 4.18
16 20 3.93 4.01
17 14 3.83 3.85
18 13 3.83 3.89
19 10 3.96 4.04
20 10 3.94 3.99
21 3 3.86 3.97
22 1 3.68 3.72
23 2 4.20 4.21
24 3 4.28 4.07
25 1 4.95 4.88
26 1 3.41 3.37
27 4 3.27 3.15
28 2 3.32 3.26
29 4 4.04 3.99
30 4 3.36 3.41
31 1 3.18 3.12
32 1 4.02 4.06
33 1 3.89 3.94
35 1 3.79 3.73
36 1 3.67 3.59
37 1 4.97 5.06
38 1 4.10 4.16
41 1 2.55 2.40
42 1 3.14 3.13
45 1 3.59 3.69
46 1 3.68 3.53
47 2 4.04 4.02
72 2 3.00 2.97

표 6. 말차례 교체 빈도에 따른 화자 수, 평균 발화 속도, 중위수
Table 6. Number of speakers, mean speech rate, and median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turn-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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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말차례 교체 빈도에 따른 평균 발화 속도
Figure 2. Mean speech rate on the frequency of turn-taking

표 6은 2,063명의 화자들의 전체 대화에서 측정한 말차례 교

체 빈도에 따른 평균 발화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말차례 빈도

의 최솟값은 1이며 이것은 화자가 전체 대화에서 한 번의 말차

례를 가진 것을 의미하고 최댓값인 72는 72번의 말차례 교대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말차례 교체 빈도가 20회 이하는 1– 
4명밖에 되지 않아 일반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화자 수가 최

소 10명 이상인 말차례 빈도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는 10명 이상의 화자 정보로 구성된 말차례 교체 빈도의 

20회까지의 평균 발화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말차례 빈도가 많아질수록 발화 속도가 감소하는 

우하향 경향성이 관찰된다. 말차례 교체 빈도에 따른 발화 속도

의 정규성 검정(Shapiro-Wilk’s test)과 등분산 검정(Levene-test) 
결과,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W=.99, p<.05), 이분산을 보였다

[F(19)=5.88, p<.05]. 따라서 말차례 빈도에 따라 발화 속도의 분

포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모수적 검정 방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시행하였다. 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말차례 교체 빈도에 따라 발화 속도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2(19)=258.71, p<.05]. 세부적으로 어떤 말

차례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정(Bonferroni 
test)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말차례 교체 빈도는 

표 7과 같았다. 

Turn
freq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3 　 　 　 　 　 　 　 　 　 　 　 　 　 　 　

4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14 　 　 　 　 　 　 　 　 　 　 　 　 　 　 　

15 * * * 　 　 　 　 　 　 　 　 　 　 　 　

16 * * * * * * *

17 * * * * * * * * * * *

18 * * * * * * * * * * * * *

19 * * * *

20 * * *

*p<.05.

표 7. 말차례 교체 빈도에 따른 평균 발화 속도 차이의 사후분석 결과
Table 7. Results of post-hoc-test of the difference of the mean speech rate 

with the frequency of turn-taking

표 7의 행과 열은 모두 말차례 교체 빈도수를 나타낸다. 그리

고 사후분석 결과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말차례 교체 빈도

는 별표로 표시하였다. 말차례 교체 빈도 중 1–3회에서 측정된 

발화 속도는 말차례 교체 빈도 2, 3, 4, 14회로 측정된 발화 속도

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말차례 빈도 5–16회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가, 말차례 빈도 

16회 이후 몇 쌍씩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말차례, 억양구, 어절 빈도 및 발화 길이에 대한 산점도 및 

히스토그램 
Figure 3. Scatter plot and histogram of turn-taking, intonation phrase, word 

phrase frequency, and speaking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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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말차례 교체 빈도와 억양구 및 어절 빈도에 대한 자

료의 분포와 상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억양구 및 어절 

빈도와 발화 길이가 말차례 교체 빈도에 따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 –.60, –.59, –.62로,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이 인과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지 

강건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의 모형으로 나타났다.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t-value R2 (adj. R2)
말차례
교체 빈

도

억양구 수(N)*** –2.26 .03 –57.87 .28 (.28)
어절 수(N)***   –7.8 .14 –54.21 .27 (.27)
발화길이(sec)*** –5.08 .08 –63.55 .32 (.32)

***p<.001.

표 8. 말차례 교체 빈도에 따른 운율 단위 변화의 강건한 회귀분석 

모형 요약
Table 8. Summary of robust regression analysis model of prosodic units 

change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turn-taking

회귀계수의 추정치는 말차례 교체 빈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마다 억양구 수는 –2.26개, 어절 수는 –7.8개, 발화 길이는 –5.08
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는 추정

된 회귀식에 의해 각각 28%, 27%, 32%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

이었다. 

4. 논의

이 연구는 일상 대화 음성 코퍼스에서 운율 단위를 변화시키

는 요소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첫 번째로 발화 속도에 

주목하여 발화 속도가 운율 단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화자가 발화 계획에 앞서 빨

리 발화하거나 느리게 발화함에 따라 발화 속도를 충분히 제어

할 수 있기에 발화 속도에 따른 운율 단위 변화가 논의되어 왔

기 때문이다(Kim, 2009; Park, 2002a; Park, 2002b; Tseng & Lee, 
2004). 이에 따라 3.1.절에서 발화 속도를 변인으로 하여 발화 속

도에 따라서 억양구 수, 어절 수, 발화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분석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화 속도가 증가할

수록 억양구 개수와 어절 개수, 그리고 발화 길이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회귀분

석 결과도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설명력이 약한 모형이었

다. 따라서 일상 대화에서 발화 속도가 운율 단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운율 단위를 바

꾸게 하는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발화 속도 이외의 다른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서 대화체와 낭독체와의 차이에 집중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Kim et al.(1995)에서는 발화 속도에 따라서 낭독 문장에 

대해서 휴지기 규칙 및 평균 음절 길이를 연구한 결과, 발화 속

도가 느려짐에 따라 끊어 읽는 구간이 많아진다고 밝혔다. 즉 

발화 속도가 느려질수록 음운구 경계가 분절되는 횟수가 많아

진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대조적이며 대화체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약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Seong(1998)에서는 낭독체와 대화체의 지속시간 및 fundamental 
frequency(F0)의 값을 토대로 비교 연구를 하였는데, 대화체는 

낭독체에 비해서 지속 시간, 높낮이 곡선, F0 등의 운율 요소 등

이 역동적이고, 유동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Park(2002a)
에서는 낭독체보다 대화체의 억양구와 음운구가 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낭독체는 직렬적인 운율 구조를 가지고 있

어 대화체에 비해 음절 수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발화 길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구의 길이가 길어질 

때 발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었다

(Crystal & House, 1990; Kim, 2017; Quené, 2008). 발화 길이가 길

어지거나 음절 수가 많아질수록 발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상호

관계를 관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발화 길이와 발화 속도가 

뚜렷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 자료의 구조

가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선행 연구의 연구 자

료들이 대부분 낭독 과제나 인터뷰 형식의 말뭉치이기 때문이

다. Quené(2008), Kim(2017)의 연구 등은 분석에 사용한 자료가 

한 사람의 독백에 가까운 인터뷰이기 때문에, 화자 한 명이 자

신의 발화 계획에 따라 덜 변동적으로 발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3.2.절에서는 말차례 교체 빈도에 집중하

여 말차례 교체 빈도와 발화 속도, 말차례 교체 빈도와 운율 단

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림 3에서는 대화에서 말

차례 교체 빈도가 증가할수록 발화 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그림 4에서는 말차례 교체 빈도와 억양구, 어절 개수와 

발화 길이가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미루어볼 때, 이
러한 결과는 대화의 특성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Sacks et al.(1974)에 의하면 말차례 교체의 특징은 화자 전환

이 최소한 한 번은 나타나며, 말차례의 순서 및 길이가 고정되

어 있지 않고 다양하며, 대화의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연속적이거나 불연속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연 발화는 자기

수정, 어구 반복, 원치 않은 휴지 등의 비유창성을 유발하기도 

한다(Clark & Wasow, 1998). 이러한 즉흥적인 발화의 특징과 말

차례의 빈번한 교체와 같은 대화 화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본 

연구의 결과를 보여준 것이라 해석된다. 대화체에서 화자는 일

정한 발화 속도를 유지할 수 없고, 짧은 어구에서 시간 대비 짧

은 음절 수(간투사, 머뭇거림)의 발생으로 인한 발화 속도의 감

소가 있었을 수 있다. 가령, 말차례 교체 시 질문에 대한 동의나 

대답의 상황에서 ‘응/아니, 음, 아’ 등의 발화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Schegloff(1996)에서 말차례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대

화 참여자 간 상호작용 조직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

시했으며, Choi(2021)에서는 영국 영어 대화 코퍼스에서 말차례 

시작에 나타난 담화 표지의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말차례 교체 

시 시작과 끝에서 ‘well, yeah, mm, but, so’ 등의 단음절 담화 표

지가 높은 비율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말차

례 교체 빈도가 높을 때 발화 시간 대비 짧은 음절 수가 발생했

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화에서 발화 속도가 충분히 나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자신의 말차례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말차례 교체의 상황을 보면 친밀도가 높은 사람들끼리는 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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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차례 교체가 발생할 수 있고, 상대의 차례를 기다려 주지 

않고 끼어들 수도 있다. 반면, 화자가 낯선 사람과 대화한다면 

격식을 갖추고 상대방의 말차례를 충분히 기다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발화 속도와 같은 변인들이 운율 단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낭독 과제와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 

화자가 발화를 계획할 수 있을 때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상적인 대화 환경에서는 말차례 교체가 독립적으로 발

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운율 단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이 연구는 대규모 말뭉치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일상 대

화체로 된 자연 발화에서 발화 속도와 말차례 교체에 따른 억양

구 수 및 어절 수, 발화 길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일상 대화체

에서 발화 속도가 빠를수록 억양구 수와 어절 수 및 발화 길이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상관관계가 낮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도 연구 모형의 설명력이 약했다. 말차례 교체 빈도

에 따른 발화 속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말차례 교체 빈도가 많아질수록 발화 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말차례 교체 빈도에 따른 억양구 수, 어절 수 및 발화 길

이는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 구성

의 한계로 휴지 길이 및 억양 정보(억양구 및 음운구의 억양 곡

선) 등이 반영된 운율 단위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추후 정밀한 운율 단위로 전사된 연구 자료가 나오게 

되면 다양한 변인을 다루어 운율 단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후

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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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발화 속도와 말차례 교체 빈도에 따른 운율 단위 변화에 관한 연구

원 유 권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초록

이 연구는 국립국어원 일상 대화 음성 코퍼스(2020)에서 나타나는 발화를 분석하여 발화 속도 및 말차례 교체 빈도

가 운율 단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발화 속도가 증가할수록 억양

구, 어절 빈도, 발화 길이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관계가 낮았고,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3%–11%
로 설명력이 약했다. 말차례 교체 빈도에 따른 평균 발화 속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말차례 교체 빈도가 증가

할수록 발화 속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말차례 교체 빈도가 증가할수록 억양구 및 어절 빈도와 발화 길이는 감소하

였으며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모형의 적합도는 27%–32%로 계산되었다. 말차례 교체 

빈도가 발화 속도와 운율 단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는 대화체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 말
차례 교체 특성, 화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된다. 

핵심어: 발화 속도, 억양구, 운율, 말차례, 코퍼스 언어학


